


너와 나

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.

저 멀리 있는 평화의 나라 그곳으로~

거의 다 도착했어. 조금만 더 ....

지금까지 너와 나 잘해왔잖아.

너와 나 힘을 모아 배를 만들고

너와 나 뜻을 모아 돛을 올리고

너와 나 손을 모아 노를 저으니

저기 저 보이는 그곳에 도착해

우리의 꿈을 함께 펼쳐보자.


